
글자크기 줄간격 인쇄하기 취소

경기아트센터, '미얀마 평화사진전'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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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아트센터는 ‘미얀마의 봄 두 번째 이야기: 
미얀마 평화사진전’을 개막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아트센터, 미얀마네트워크와 푸른아시아센터는 이번 사진전을 이날부터 나흘
간 경기아트센터 광장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미얀마 민주화운동 관련 현지 상황을 알리고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나잉툰 미얀마 민주주의 민족동맹(NLID) 한국지
부장, 이우종 경기아트센터사장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에서는 이번 사진전을 기념해 작곡가 김형석씨가 작곡한 창작곡을 가수 정
밀아씨와 초연했다. 

노래는 '함께할 그 봄을 우린 오늘도 기도해' 등의 가사로 미얀마 평화의 날을 기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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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개막식 이후 사진전 장소인 광장으로 이동해 환경·평화 운동가인 박일
선 작가의 안내와 함께 작품들을 관람했다. 

전시 사진 50여점은 박일선 작가가 찍은 과거 미얀마 사진과 미얀마네트워크에서 
받은 미얀마 민주화운동 현장 사진 등이다. 

쿠데타 이전인 2000년대 미얀마에서 미소를 지으면 카메라를 바라보는 소녀, 맑은 
하늘 속 사찰 등 평화로운 모습과 민주화운동 이후 군부가 살상한 국민 등 참혹한 
현장을 대조적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19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 그때 공장 생활을 하는 노동자였던 저
는 언론에 속아서 그들을 폭도로 비난하는 2차 가해에 참여했고, 그 후에 진실을 어
려운 과정을 통해 알게 돼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참으로 많은 시간 
억울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겪은 그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
했다. 

이어 “아주 멀리 떨어진 미얀마에서 대한민국이 1980년에 겪었던 똑같은 일이 똑같
은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다. 국민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뒤엎고 무력
에 의존해 국가 체제를 전복한 미얀마 군부에 전 세계인이 비판하고 있다”며 “미얀
마가 하루빨리 민주적인 정부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이 존중되는 체제로 회복되기
를 기원한다. 1980년 5월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 일원이 됐던 사람의 
한 명으로서 미얀마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얀마는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발발 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 군부는 독
재에 저항하는 시민을 강제로 진압했고, 수많은 시민이 희생됐다. 
현재까지도 비무장 시민을 상대로 폭력적 진압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에는 국내 거주 중인 미얀마인 2만5000여명 중 45%(1만3000여명)가 거주 중
이다. 

경기아트센터는 이번 사진전 등을 통해 민간인 살상 등 참상을 알리고, 미얀마 각지
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응원·지지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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